
칼빈은 내적소명에 대해 “우리가 직책을 받은 것은 야망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교회를 
세우려는 욕망 때문이라는, 마음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_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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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에, 무수저까지 어디하나 기댈 곳 없는 가난한 세상이다. 소망은 바라지
도 않는다. 비빌 언덕이 되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대를 잇는 수저라니!
어느 날 행색이 초라한 한 분이 교회로 들어왔다. 한 권사님이 다른일을 하던 같
이 있는 청년 중 자신의 딸이 아닌 청년을 부른다. 그리고는 담임목사님에게 안
내하라신다. 권사인 자신의 딸은 그런 것을 못하니 집사 딸이 하란다. 이런 예도 
있다. 아주 특별한 부조금이 있단다. 부모의 교회 직분에 따라 무려 5배가 넘는 
금액 차이를 둔단다. 이상한가? 교회도 세습하는데 교회 직분이라고 다를까. 

교회, 너마저

과거 교회는 세상과 다른 문화로 선도적 역할을 했다. 기독문화의 아름다움은 세
상의 어떠함과는 달랐고 적어도 교회는 믿을만한 곳이었으며 기독교인은 사랑이 넘쳐 누구도 품을 수 있었다. 
세상은 그런 교회에 세상과는 다른 다름을 기대 했고 교회는 교육도, 복지도, 문화도 아낌없이 세상에게 주었
다. 세상과 교회는 그렇게 달랐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악은 어떤 모습이라도 버릴 줄 알아야 하는데 교회 
안의 치리는 사라지고 타협하다가 우리 식구, ‘우리교회’ 껴안기로 변질되고 말았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은 뿌려져야 제 맛인데 모이고 고이고 나니 소망이 되기는커녕 ‘지들끼리 축제’가 되었다.

사유화에 반대하라

한국 사회의 독특성이 있다. 한국인의 협동을 일컬어 ‘가래질’이라 이어령 선생은 말한다. 가래질은 자기 쪽으
로 힘껏 당겨야 하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협조하는 자기중심적 협동이라 했다. 서로가 맞지 않으면 
깨지는 협력이라 한국문화에서 감시와 견제는 필수다. 문제는 울타리 안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협력이 잘되지
만 그 밖의 사람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불친절하고 공공도덕이라고는 찾기 어려운 ‘우리’ 중심 문화이다. ‘우리’ 
문화의 가족 중심 이기주의 극치가 ‘세습’이라는 모양으로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이뤄지고 있고, ‘우리교회’가 아
닌 다른 이들에게는, 교회가 한낱 개인의 소유로 비춰지고 있다. 이런 교회에 무엇을 소망하고, 속하고 싶고, 닮
고플까?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은 눈앞의 교회 모습은 아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
거다. 오히려 눈앞의 모습을 지키려다 잃어버린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며, 반추하지 않은 오늘은 습관으로 굳어
진 오랜 가죽부대다. 외면하지 말고 마주하고, 악의 모습은 끝까지 저항하며,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과연 지
키고자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것인지 물어야겠다. 교회세습, 하지 맙시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기획/ 
배덕만 책임집필/ 홍성사

신효영 / 월드뷰 편집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사무국장 /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것을 전하고자 달리는 사고뭉치


